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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泌別汁과 分別淸濁에 대한 比較考察

1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金鍾鉉1, *

A Comparative Study on Jebibyuljeub(濟泌別汁) and 

Bunbyulcheongtak(分別淸濁) 

Kim Jong-hyun
1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fer the effect of superficies-resolveing herbs by 

analyzing effect terms which have extracted and refined, based on four temperatures and 

five tastes.

Methods : Firstly, temperatures, tastes and effect terms were extracted from the 27 kinds of 

superficies-resolving herbs written in Herbology. Then, each effect terms was divided 

into single meaning term and refined as typical term, using the inclusive effect terms I 

established. After that, herbs were grouped by tastes and found the effect terms which 

are mentioned most frequently.

Results & Conclusions : All the superficies-resolving herbs can have wind-dispelling effect and 

superficies-resolving effect, except Bulpleuri Radix. This herb is able to has just the 

wind-dispelling effect. And it’s more appropriate to categorize Bulpleuri Radix to 

heat-clearing herb group than superficies-resolving herb group, considering its several, 

distinctly cold characteristics. Some effects are concentrated to wind-cold-dispersing herb 

group and others to wind-heat-dispersing herb group. Each tastes has its own 

representative effect group.

Key words : classification, informatics, superficies-resolving herb, effect term, four temperatures, 

five tastes,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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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일반적으로 泌別淸濁은 腐熟된 水穀의 淸濁을 구

분하는 小腸의 기능이며 小便의 형성과정에 관여한

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小便과 관련한 病證에서 小

腸을 치료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泌別淸濁이 津液의 대사과정에서 膀胱, 脾, 肺, 腎의 

기능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모호한 부

분이 남아있다. 이와 연관된 문헌들을 검토하는 가

운데 확인할 수 있는 점 하나는 泌別淸濁이 滑壽가 

저술한 十四經發揮(1341)에 처음 등장하며, 이전

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럽

게 그 유래에 관한 의문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靈
樞·營衛生會에 보이는 濟泌別汁과 難經·三十一難
의 分別淸濁을 그 원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泌別

淸濁과 연관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濟

泌別汁과 分別淸濁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서적이나 논문에서 濟泌別汁과 分別淸濁

은 거의 동일한 작용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營衛生

會｣와 ｢三十一難｣의 주제가 유사하고, 注釋에서도 

서로를 인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濟泌別汁과 分別淸濁은 서로 다른 문헌에서 

사용되었고, 표현상의 차이가 분명하며, 해당 문헌

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한 바 없

다. 따라서 각각이 가리키는 의미를 파악하고 차이

점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만 지금까지 여기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靈樞
와 難經에 나타난 濟泌別汁과 分別淸濁의 의미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두 작용이 동일

한 의미인지를 검증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泌別淸濁의 의미를 이해하는 근

거가 될 것이며, 넓게는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소화

흡수와 진액대사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을 검색한 결과 濟泌別汁과 分別淸

濁의 기능을 직접 비교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으며 

泌別淸濁의 기능을 연구한 송1), 劉2)의 논문, 인체

1) 송지청 外 2人. 大小腸 泌別淸濁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

의 진액 대사를 연구한 오3)의 논문, 臟腑의 기능에 

대한 王4)의 논문에서 몇 차례 언급된 정도이다. 그

러나 泌別淸濁, 濟泌別汁, 分別淸濁이 의미상 차이

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

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연구 과정에서는 濟泌別汁과 分別淸濁이 처음 나

타난 靈樞·營衛生會와 難經·三十一難의 본문과 

관련 주석을 분석하였다. 특히 濟泌別汁과 分別淸濁

이 수곡의 섭취 이후 三焦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

정 속에 설명된 작용이며, 두 篇이 일관된 구조로 

서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篇의 전반적 서술 

흐름과 전후 맥락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

행했다. 고찰에서는 두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膀胱 內 津液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

고, 앞선 결과를 토대로 小腸의 泌別淸濁에 대한 현

대의 풀이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II. 本 論

1. 濟泌別汁  

黃帝曰 願聞下焦之所出. 歧伯答曰 下焦
者, 別廻腸, 注于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幷居于胃中, 成糟粕, 而俱下于大腸, 而成
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
胱焉. (靈樞·營衛生會)5)

濟泌別汁은 靈樞·營衛生會의 三焦에 관한 서술 

중 下焦 부분에 보인다. 濟泌別汁 대한 기존의 해석

과 篇의 전체적인 서술 맥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원전학회지. 23(2). 2010. pp.225-233.

2) 劉巨海 外 3人. 小腸泌別淸濁功能考辨. 江蘇中醫藥. 48(4). 

2016. pp.68-69.

3) 오재근, 윤창열.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經을 중심

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4). 2008. pp. 

249-260.

4) 王振國.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論文. 

2006. pp.19-23.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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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濟泌別汁에 대한 기존의 해석 

濟泌別汁의 字義에 대해 張介賓은 ‘濟’는 ‘泲’와 

통하여 술을 거르는 것과 같고, ‘泌’는 ‘狹流’이며, 

‘別汁’은 淸濁을 分別하는 것이라 설명했다.6) 같은 

맥락에서 郭靄春은 濟泌別汁을 ‘水(泌)를 제거(濟)하

고 汁을 분별(別)함’으로 풀이했다.7) 이에 반해 黃

元御는 “濟, 齊, 泌, 分也.”라 하여8) ‘濟’와 ‘泌’를 

모두 동사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해당 문장이 다

른 문헌에 인용된 예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素
問·咳論의 王氷注에는 濟泌別汁이 ‘泌別汁’으로 되

어있어서9) ‘泌’를 동사로 볼 수 있다.  또한 甲乙

經에는 ‘滲泄別汁’으로 되어있어서10) ‘濟泌’가 ‘滲
泄’과 같은 의미의 동사구이며, ‘別汁’이 그 목적어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楊上善의 경우 濟

泌別汁하여 下焦의 氣液이 膀胱으로 滲入된다고 하

였으며, 膀胱은 尿脬라 했으므로11) 소화된 水穀 중 

소변이 될 것을 걸러내는 작용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 중에 難經의 문장을 인용해 

‘主分別淸濁而不內’라 한 것으로 볼 때 濟泌別汁과 

分別淸濁을 같은 작용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張介賓은 濟泌別汁을 통해 膀胱으로 스며든 津液과 

廻腸으로 들어간 糟粕이 각각 소변과 대변을 이루어 

배설된다고 설명했다.12) 이 밖에 注家들도 濟泌別汁

6) 張介賓 原著, 李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類經. 서울. 법인문

화사. 2006. p.359. “濟, 泲同, 猶釃濾也. 泌, 如狹流也. 

別汁, 分別淸濁也.”(經絡類·營衛三焦) 

7) 郭靄春. 黃帝內經靈樞校注語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 p.181. ““濟”與“擠”通.…… “泌”指水言, “汁”指液

言. 本句是說穀物在吸收消化中, 擠去其水, 別留淸濁, 分別

淸液, 分別淸濁, 循下焦而滲入膀胱.”

8)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上冊·靈樞縣解). 河北. 人民衛

生出版社. 1990. p.522.

9)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187. “然下焦者, 別于廻腸, 注于膀胱, 故水穀者常幷居于

胃中, 盛糟粕而俱下于大腸, 泌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

10) 張燦玾, 徐國仟 主編. 鍼灸甲乙經校注(上冊). 北京. 人民衛

生出版社. 2016. p.131.

11)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158. “下焦在臍下當膀胱上口, 主分別淸濁而不內, 

此下焦處也. 濟泌別汁, 循下焦, 滲入膀胱, 此下焦氣液也. 

膀胱, 尿脬也.”(卷十二·營衛氣)

12) 張介賓 原著, 李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類經. 서울. 법인

문화사. 2006. p.359. “糟粕由此別行迴腸, 從後而出, 津液

이 大小便을 구분하는 작용이며 分別淸濁과 가리키

는 바가 같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한 견해는 작용부위에 대한 설명에도 드러난다. 

張介賓은 이 작용이 배꼽 위 一寸인 水分穴에서 이

루지는 것으로 설명했고,13) 楊繼洲는 鍼灸大成에
서 水分穴의 명칭이 小腸下口에서 水液과 渣滓가 膀

胱과 大腸으로 나뉨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14)  

2) ｢營衛生會｣의 서술 내용과 구조 

濟泌別汁이 사용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營衛

生會｣의 주요 문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黃帝問于歧伯曰 人焉受氣, 陰陽焉會, 何
氣爲營, 何氣爲衛, 營安從生, 衛于焉會. 老
壯不同氣, 陰陽異位, 願聞其會. 

歧伯答曰 人受氣于穀, 穀入于胃, 以傳與
肺, 五藏六府, 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
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15)

篇名에 드러나듯 ｢營衛生會｣는 營衛氣의 生成과 

運行을 설명했다. 논의를 촉발한 최초 질문은 인체

의 氣의 根源과 營衛의 生成 및 運行에 관한 것이

며, 이 篇의 전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낸

다. 岐伯은 사람이 水穀에서 氣를 받으며, 淸氣와 

濁氣가 각각 營氣와 衛氣가 되어 脈中과 脈外를 운

행한다고 답했다.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 皆何道從來. 
歧伯答曰 營出于中焦, 衛出于下焦. 

由此別滲膀胱, 從前而出”(經絡類·營衛三焦)

13) 張介賓 原著, 李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類經. 서울. 법인

문화사. 2006. p.359. “別迴腸者, 謂水穀幷居胃中, 傳化於

小腸, 當臍上一寸水分穴處,…… 凡自水分穴而下, 皆下焦之

部分也.”

14) 楊繼洲. 鍼灸大成校釋(第2板).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760. “水分, 一名分水. 下脘下一村, 臍上一村, 穴

當小腸下口. 至是而泌別淸濁, 水液入膀胱, 渣滓入大腸, 故

曰水分.”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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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曰 願聞三焦之所出.”16)

이어서 黃帝는 營衛의 운행이 어떤 경로를 따라 

나오는가를 물었다. 岐伯은 營氣는 中焦, 衛氣는 下

焦에서 나온다고 답했고, 黃帝는 다시 ‘三焦의 出하

는 바’를 물었다. 이를 통해 三焦에 관한 이후의 설

명이 營衛의 운행에 대한 질문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歧伯答曰 上焦出于胃上口, 竝咽以上, 貫
膈而布胸中, 走腋, 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
明, 上至舌, 下足陽明……

黃帝曰 願聞中焦之所出. 歧伯答曰 中焦
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
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
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
隧, 命曰營氣.……17)

앞서의 질문에 대해 岐伯은 上焦, 中焦, 下焦의 

순서로 각기 出하는 바를 답하였다. 본론의 서두에 

기재한 下焦에 대한 설명은 위 문장들의 아래 단락

에 위치한다.

中焦에 관한 설명 중에는 ‘泌糟粕’라 한 것이 보

이는데, 여기에서 ‘泌’는 ‘糟粕을 걸러내다’는 뜻의 

동사로 해석될 수 있다. 같은 篇의 문장 중에 이러

한 例가 있으므로 ‘濟泌別汁’에서의 ‘泌’ 역시 ‘水(狹

流)’로 풀이하기보다는, ‘濟’와 함께 동사구를 이루어 

‘걸러내다’, 혹은 ‘짜서 제거하다’를 뜻한다고 풀이하

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문장에 

‘津液을 蒸化하여 精微를 肺脈으로 上注’하는 과정

을 서술했으므로 이후에 나타나는 ‘別汁’은 ‘中焦에

서 蒸化시킨 津液 外의 별도의 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上焦와 中焦를 살펴보면, 上焦는 胃上口를 따라 

出하여 咽, 胸中, 腋, 太陰之分 등을 따라 순행한다.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9.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p.119-120.

中焦는 上焦의 다음으로 나오는데 음식이 胃에 들어

가 津液을 쪄서 肺로 上注하고 血을 이룬다. 이는 

水穀의 소화에 따라 생겨난 三焦의 氣가 순행하는 

부위를 서술한 것으로, 모두 精氣18)의 발생 경로에 

해당한다. 앞서 岐伯은 營氣와 衛氣가 각기 中焦와 

下焦에서 出한다고 말했는데,19) 中焦를 설명한 부분

에서는 구체적으로 營氣의 순행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직접 언급된 것은 없으나, 맥락상 下焦의 

작용 역시 衛氣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黃帝曰 善. 余聞上焦如霧, 中焦如漚, 下
焦如瀆, 此之謂也.20)

｢營衛生會｣는 마지막 문장에서 三焦의 작용을 

‘霧’, ‘漚’, ‘瀆’에 비유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下焦

는 ‘瀆’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곳, 즉 배설의 의미로 설명되었다. 楊上善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변(溲)을 언급했고,21) 章楠은 水液과 

찌꺼기(滓濁)가 나온다고 했으며,22) 張介賓도 ‘出而

不納, 逝而不反’23)이라 하여 배설에 중점을 두어 설

18) ｢營衛生會｣에서는 營衛를 가리켜 精氣라 하였다.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20. “營衛者, 精氣也.”) 이때의 精氣는 水穀의 精微한 

氣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張介賓 原著, 李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類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360. 

“營衛之氣, 雖分淸濁, 然皆水穀之精華, 故曰營衛者, 精氣

也.”)

19) 衛氣가 出하는 곳이 下焦가 아니라 上焦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太素에는 ‘衛出于下焦’가 ‘衛出于上焦’

로 되어있으며, 張志聰도 上焦로 설명했다. 그러나 張介

賓, 黃元御 등은 陽氣 발생의 뿌리가 下焦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衛氣가 나오는 곳은 下焦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

장했다.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20.

21)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日本內經醫學會. 

2010. p.159. “下焦之氣溲液等如溝瀆, 流在地也.”(卷十二·

營衛氣)

22) 章楠. 靈素節注類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68. “水液滓濁, 皆出于下焦, 故如瀆.”(營衛經絡總論·營衛

生會)

23) 張介賓 原著, 李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類經. 서울. 법인

문화사. 2006. p.360. “瀆者, 水所注泄, 言下焦主出而不納, 

逝而不反, 故曰下焦如瀆也.”(經絡類·營衛三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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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다. 

살펴본 것처럼 ｢營衛生會｣의 내용은 黃帝의 첫 

번째 질문인 ‘인체의 氣가 어디서 생겨나고 운행하

는지’에 대한 대답이며, 그것이 三焦라는 구조를 통

해 서술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精氣인 營衛의 생성

과 운행에 있으며, 三焦는 水穀이 하강하는 통로인 

동시에 精氣가 생성되고 상승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下焦와 濟泌別汁의 작용 역시 精氣

의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分別淸濁 

三焦者何稟, 何生, 何始, 何終. 其治常在
何許. 可曉以不. 

然,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上焦者, 在心下, 下鬲, 在胃上口, 主納而

不出, 其治在膻中, 玉堂下一寸六分, 直兩乳
間陷者是.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
穀, 其治在臍旁.

下焦者, 當膀胱上口, 主分別淸濁, 主出而
不納, 以傳導也, 其治在齊下一寸.  

故名曰三焦. 其府, 在氣街.”(難經·三十
一難)24)

分別淸濁은 難經·三十一難의 下焦에 대한 설명

에 나타난다. 下焦는 위치가 膀胱上口에 해당하고, 

分別淸濁의 기능을 주관하며, 내보내되 들이지 않음

으로써 傳導한다고 설명했다. ｢營衛生會｣의 別廻腸

이 膀胱上口에 대응되며, 濟泌別汁이 分別淸濁으로 

대응된다.   

1) 分別淸濁에 대한 기존의 해석

관련된 注釋들을 살펴보면 難經集注에서는 “主

通利溲便, 以時下而傳, 故曰出而不內也.”라 하였고, 

難經經釋에서는 “淸者, 入於膀胱而爲溺, 濁者, 入

於大腸而爲滓穢.”라 하여 모두 水穀의 배설과정 중 

24)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2010. p.86.

대소변이 나뉘는 작용으로 설명했다. 難經正義25), 

難經古義26), 難經裒腋27)의 해석도 모두 비슷하

다. 難經本義의 경우는 靈樞·營衛生會를 직접 

인용하여 濟泌別汁과 分別淸濁을 같은 작용으로 파

악했음을 알 수 있다.28) 

2) ｢三十一難｣의 서술 내용과 구조

｢三十一難｣은 三焦가 무엇에서 품부받고 생하며, 

그 처음과 끝, 치료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

작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三焦는 水穀의 道路이

며 氣의 처음과 끝”이라는 大綱을 말하고, 이어서 

上中下로 나누어 각론하였다. ｢營衛生會｣와 비교하

면 三焦의 부위와 작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전반적

으로 구성이 유사하고, 치료 위치를 부연했다는 차

이가 있다. 

三焦 작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현은 ‘出納’이

다. 上焦는 들이지만 내보내지 않고, 中焦는 올리거

나 내리지 않으며, 下焦는 내보내지만 들이지 않는

다. 이는 水穀의 이동을 위주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앞서 三焦의 본질을 水穀의 道路로 규정

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며 精氣의 생성과 운행을 위

주로 서술한 ｢營衛生會｣와 대비된다. 上焦와 中焦에 

대한 설명을 비교해보면 ｢營衛生會｣는 氣와 津液이 

出하는 바를 서술했고, 발생한 精氣의 순행 방향에 

따라 상승하고 확산되는 방향으로 부위를 기술했다. 

반면 ｢三十一難｣의 경우 上焦의 부위를 心下, 下鬲, 

胃上口의 순으로 기술했는데 받아들인(納) 水穀의 

이동과정과 일치한다. 中焦는 水穀의 腐熟을 주하며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三十

25)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硏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75. “下焦者, 當膀胱上口, 乃闌門之分. 蓋由此淸

者, 入於膀胱而爲氣爲溺, 濁者, 入於大腸而爲滓爲穢, 故主

出而不納, 以傳導也.”

26)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硏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76. “下焦之出而不內者, 泌水液, 轉糟粕, 此其職

也, 失職則癃閉, 秘結, 溺數, 瀉痢等證, 立而蜂起”

27)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硏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77. “是經言三焦施化如此, 水穀入于胃, 出上焦爲

衛氣, 出中焦爲營氣, 其糟粕津液, 傳于下焦, 爲溲便, 皆三

焦所司也.”

28) 金容辰, 尹暢烈 編著. 難經硏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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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難｣에서의 三焦는 水穀의 이동을 위주로 서술되었

으므로 下焦의 작용 역시 水穀의 배설을 설명한 것

이라 추론할 수 있다. 

濟泌別汁과 泌別淸濁이 나타난 문장을 비교해보

면 ｢營衛生會｣의 경우 濟泌別汁에 이어 ‘循下焦而滲
入膀胱焉’라 했으므로 濟泌別汁은 그 결과물을 膀胱

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의미한다. 반면 ｢三十一難｣에
서는 分別淸濁에 이어 ‘主出而不納, 以傳導也’라 말

했는데 大腸의 기능을 비유하는 관직이 ‘傳道之官’

임을 상기해볼 때, 分別淸濁은 그 결과물을 大腸으

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의미한다. 즉, 濟泌別汁과 分

別淸濁이 腐熟된 水穀을 분별하는 동일한 작용을 가

리킨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膀胱으로 滲入되는 津液

에 중점을 둔 설명이고, 후자는 大腸으로 傳導되는 

大便에 중점을 둔 설명임을 알 수 있다. 

Ⅲ. 考 察

1. 膀胱으로 滲入된 津液과 소변의 관계

지금까지 靈樞·營衛生會와 難經·三十一難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營衛生會｣의 三焦는 精氣의 생성과 운행

을 위주로 서술되었고, ｢三十一難｣의 三焦는 水穀의 

이동에 따른 섭취, 소화, 배설 과정을 위주로 서술

되었다. 둘째, 濟泌別汁은 下焦에서 흡수한 津液을 

膀胱으로 滲入하는 것에, 分別淸濁은 남은 찌꺼기를 

大腸으로 傳導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설명이다. 그런

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注家들은 濟泌別汁

과 分別淸濁의 결과로 膀胱에 흘러든 津液이 소변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를 따른다면 ｢營衛生會｣의 

下焦에 관한 설명은 精氣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없

고, 篇 전체가 精氣의 생성과 운행이라는 통일된 구

조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 결과

가 합치되기 위해서는 膀胱의 津液이 精氣로서 해석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柳는 膀胱에 모인 津液이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衛氣나 精血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29) 이에 관련된 문헌의 내용

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素問·經脈別論에서는 胃로 들어온 飮水의 운행

과정을 “飮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竝行”

이라 설명했다.30) 이때 膀胱으로 轉輸된 대상을 ‘水

精’이라 했는데 소변을 가리켜 ‘精’이라 했을지 의심

스럽다. 소변이 四布되거나 五經으로 竝行한다는 표

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素問·靈蘭秘典論과 素
問·刺法論에서 膀胱이 藏하는 대상을 각각 ‘津

液’31)과 ‘精液’32)이라 설명하고, 小便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黃
帝內經의 作者들이 膀胱을 단순히 소변의 저장소로

만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언급된 ‘水精’이나 

‘津液’을 인체를 순행하는 포괄적 의미의 津液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營衛生會｣에서 下焦를 

비유한 ‘瀆’의 의미도 다시 새겨볼 수 있다. 注家들

은 도랑이나 수로를 뜻하는 ‘瀆’이 배설 통로를 뜻

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논밭 사이에 도랑을 설치

하는 일차적 목적은 물을 대는 것이며, 동시에 넘치

는 물을 고이지 않도록 배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즉 ‘瀆’이 반드시 배설 통로로만 해석되어야할 이유

가 없다.

위와 같은 의문들이 있으나 黃帝內經이나 難
經에는 膀胱의 津液과 소변의 관계를 단정할 만큼

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비교적 가까운 시대

의 著作인 諸病源候論(610)과 備急千金要方
(7C)의 내용을 통해 참고로 삼고자 한다.33) 諸病

源候論·諸淋候에서는 소변의 생성과정에 대해 “水

29) 柳姃娥 外 2人.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대한

한의학원전학회지. 21(1). 2007. pp.74-75.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4.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86. “膀胱者, 州都之官, 精液藏焉, 氣化則能出矣, 

刺膀胱之源.”

33) 傷寒論, 金匱要略처럼 보다 앞선 시기의 문헌도 있으

나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기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諸病源候論과 備急千金要方은 비교적 이른 시

기의 저작이며, 泌別淸濁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참고 가치가 높은 문헌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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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小腸, 下于胞, 行于陰, 爲溲便也. 腎氣通于陰, 陰, 

津液下流之道也.”34)라 하여 水가 小腸을 통해 胞로 

들어가면 前陰을 통해 小便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

다. 소변이 小腸에서 흡수된 水에서 기원한다는 점은 

濟泌別汁을 대소변의 분리로 보는 注家들의 견해에 

합치되나 胞가 膀胱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

편 ｢膀胱病候｣에서는 “五穀五味之津液, 悉歸于膀胱, 

氣化分入血脈, 以成骨髓也, 而津液之餘者, 入胞則爲

小便.”35)라 하였다. 즉 膀胱의 津液은 氣化를 통해 

血脈으로 들어가 骨髓를 이루는 원료이며, 그 나머지

가 胞에 모여 소변이 된다. 이를 통해 膀胱과 별도로 

胞라는 부위개념이 설정되었다는 점36)과 膀胱에 모

인 津液이 모두 소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諸病源候論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小腸에서 흡수한 

津液은 膀胱으로 모여 인체의 精氣로 활용될 수 있

으며, 그 나머지가 胞로 들어가 소변이 된다. 

備急千金要方·膀胱府脈論에서는 “膀胱總通于五

藏, 所以五藏有疾卽應膀胱, 膀胱有疾卽應胞囊.”37)라 

하여 五藏病이 膀胱에 영향을 미치며, 膀胱病이 胞

囊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膀胱과 胞는 별개의 부위로 설명되었으며, 五藏의 

病이 膀胱을 거쳐 胞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문장에 이어서는 “傷熱則小便不通, 膀胱急, 

尿苦黃赤. 傷寒則小便數, 淸白, 或發石水.”38)라 하여 

寒熱에 傷한 증상이 소변에 나타남을 설명했다. 앞

34) 巢元方 撰集, 柳長華 主編. (中醫古籍精校叢書) 諸病源候

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53-154. 

35) 巢元方 撰集, 柳長華 主編. (中醫古籍精校叢書) 諸病源候

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67-168.

36) 胞를 오줌보(脬)의 의미로 사용하여 膀胱과 구분한 예는 

靈樞·五味論에서 처음 나타난다. 酸味의 섭취가 과했을 

때 小便不通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때 ‘膀胱之

胞’라 한 것을 볼 수 있다.(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

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70. “少兪答曰 酸入

于胃, 其氣澀以收, 上之兩焦, 弗能出入也, 不出卽留于胃中, 

胃中和溫, 則下注膀胱, 膀胱之胞薄以懦, 得酸則縮綣, 約而

不通, 水道不行, 故癃.”) 또한 그 이후로도 類纂, 醫經

溯回集, 此事難知 등에서 膀胱과 胞를 구분한 설명들

을 볼 수 있다. (白裕相 外 2人. 膀胱의 上下口 논쟁에 대

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0(2). 2017. pp.86-87.) 

37) 孫思邈 原著, 李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03.

38) 孫思邈 原著, 李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03.

선 문장과 연결해 볼 때 寒熱은 五藏 혹은 膀胱의 

證이며 나열된 소변증상은 그것이 胞에 미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膀胱이 소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膀胱의 津液이 곧 소

변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살펴본 문헌 내용에 근거할 때 膀胱의 津液은 精

氣의 범주에 포함되어 해설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

라서 ｢營衛生會｣에서 언급한 三焦의 기능을 精氣의 

생성과 운행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濟泌別汁은 인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津液을 흡수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中焦의 일차적인 津液 흡수과정 이후 남

은 물질로 부터 別汁을 걸러내어 下焦의 精氣를 생

성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分別淸濁은 

腸內의 津液이 흡수됨에 따라, 膀胱으로 흘러드는 

津液(淸)과 大腸으로 傳導되는 찌꺼기(濁)로 구분하

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처럼 濟泌別汁과 分別淸濁은 

같은 작용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설명으로 볼 수 

있다.

2. 濟泌別汁, 分別淸濁과 小腸의 泌別淸濁 

泌別淸濁은 濟泌別汁, 分別淸濁과 통상적으로 별

다른 의미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실제로 같은 것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王의 연

구39)에 따르면 泌別淸濁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문헌은 十四經發揮 (1341)이다. “小

腸長三丈二尺, 左回疊積十六曲. 胃之下口, 小腸上口

也, 在臍上二寸, 水谷於是入焉. 臍上一寸, 爲水分穴, 

則小腸下口也. 至是而泌别清濁, 水液入膀胱, 滓穢入

大腸.”이라 하였다. 위치와 작용에 대한 설명은 濟

泌別汁, 分別淸濁의 설명과 일치한다. 王은 十四經

發揮가 저술되기 이전에도 ‘泌別’이라는 표현이 사

용된 문헌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北宋 시기의 저술

로 알려진 修眞十書이다. “小腸下口曰闌門, 泌別

而水入膀胱, 其穢渣則入大腸.”이라 하여 내용이 十
四經發揮와 같으며, 이는 醫學入門40)이나 東醫

39) 王振國. 臟腑功能辨析.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論文. 

200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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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鑑41)의 설명과도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자료들

로 판단해볼 때 후대에 사용된 泌別淸濁의 의미가 

초기 문헌들에서 언급한 濟泌別汁, 分別淸濁과 통한

다는 설을 사실로 인정할 만하다.

의미가 통한다는 전제하에, 泌別淸濁에 대한 현

대의 설명이 앞서 살펴본 濟泌別汁 및 分別淸濁의 

의미와 부합하는지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방생

리학 교과서로 사용되는 동의생리학과 중국에서 

간행된 中醫藏象學42)에 서술된 泌別淸濁은 다음

과 같은 3가지 작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小腸은 腐

熟된 음식물의 淸濁을 분별하여 ①脾氣를 통해 心肺

로 전송하고, ②水液을 膀胱으로 滲入되어 소변으로 

배출하며, ③糟粕을 大腸으로 운송하여 대변으로 배

설한다.43) 이 설명에 따르면 小腸은 두 차례에 걸쳐 

淸濁을 구분한다. 그러나 ①은 ｢營衛生會｣에 근거할 

때 中焦의 작용이므로 下焦에 속하는 小腸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이며, 脾의 기능과 小腸의 기능

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②와 ③은 기존

의 注釋들과 같은 견해이나 앞서 고찰했듯이 膀胱으

40) 李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

문화사. 2009. p.340. “上接胃口, 受盛其糟粕傳化, 下達膀

胱廣廣陽大腸, 泌別其淸濁宣通.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

焉. 凡胃中腐熟水穀, 其滓穢自胃之下口, 傳入於小腸上口, 

自小腸下口, 泌別淸濁, 水入膀胱上口, 滓穢入大腸上口.”(臟

腑條分·小腸)

41) 許浚 原著, 李南九 懸吐註譯. (懸吐註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p.325. “凡胃中腐熟水穀, 其滓穢, 自胃

之下口, 傳入於小腸上口, 自小腸下口, 泌別淸濁, 水液入膀

胱上口, 滓穢入大腸上口, 難經曰 小腸大腸會, 謂之闌門, 言

由關闌分隔也.”(內景·小腸傳受)

42)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p.109. 

“泌別淸濁, 則泌淸別濁之義, 是指將小腸消化後的飮食物, 

分爲水穀精微和飮食殘渣兩个部分, 同時吸收大量的水液, 故

又有“小腸主液“之謂. 小腸的泌別淸濁功能, 主要體現在三个
方面 : 其精微物質由脾轉輸至全身, 食物殘渣通過闌門下注

于大腸, 代謝後之水液滲入膀胱形成尿液.”

4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p.231. “泌는 分泌, 別은 分別로 小

腸은 胃에서 腐熟을 거친 水穀을 완전히 소화시켜 음식물 

중의 淸한 부분인 정미물질과 濁한 부분인 찌꺼기로 분별

하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小腸에서 흡수한 精微는 脾氣

의 升淸作用에 의하려 心肺로 보내어져 全身으로 산포되

고, 糟粕은 大腸으로 운송되어 肛門을 통하여 大便으로 

배설되며, 水液은 膀胱으로 滲入되어 腎氣의 氣化作用에 

의하여 小便으로 排出되므로 小腸이 泌別淸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로의 水液 흡수는 소변을 생성만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도 泌別淸濁으

로 水液과 찌꺼기가 膀胱과 大腸으로 나뉘어 들어간

다고 했을 뿐 脾, 肺, 小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러한 문제는 모두 膀胱에 모인 水液을 소변으로 확

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泌別淸濁을 이해함에 있어 또 다른 의문은 그것

이 小腸으로 귀속된 연유이다. 靈樞·營衛生會와 
難經·三十一難에서는 小腸을 언급하지 않고 下焦의 

작용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이다.44) 그러나 그 이후로 

諸病源候論에는 膀胱으로 모인 津液이 小腸으로부

터 흡수됨을 밝혔고, 修眞十書에도 小腸의 작용으

로 설명되었다. 張元素의 저술인 臟腑標本虛實寒熱

用藥式(13C)에도 유사한 작용(分泌水穀)을 小腸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45)

이처럼 泌別淸濁이 小腸의 기능으로 귀속된 까닭

을 몇 가지로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보이는 靈樞·營衛生會의 脫字 가능성이다. 備急

千金要方(7C)46)와 外臺秘要(752)47)의 下焦에 대

한 문장을 살펴보면 靈樞·營衛生會 문장의 ‘別廻

腸’과 ‘注于膀胱, 而滲入焉.’ 사이에 각각 ‘其氣起胃

下脘’과 ‘起胃下官’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下焦는 胃下完(官)에서 시작되어 廻腸

에서 나뉘므로 그 사이의 小腸을 ‘注于膀胱, 而滲入

焉’의 부위로 볼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44) 실제로 몇몇 醫家들은 이들을 大腸의 기능으로 설명하기

도 했다. 예를 들어 張志聰은 濟泌別汁을 大腸의 기능이

라 설명했고(張志聰. 黃帝內經靈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322. “大腸爲傳道之官, 主受水穀之餘, 齊泌別汁, 

止夢見田野者, 大腸之氣虛也.”) 尤怡는 大腸에 寒이 있어 

泌別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묽은 변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尤在涇 著,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

실 譯解. 金匱要略心典譯解. 파주. 집문당. 2008. p.197. 

“鶩溏如鶩之後, 水糞雜下. 大腸有寒, 故泌別不職.”)

45) 張元素 撰, 吳風全 等 主編.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164. “小腸, 主分泌水穀, 

爲受盛之官.”

46) 孫思邈 原著, 李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4. p.711. “論曰 下焦如瀆(瀆者如溝, 

水決洩也), 其氣起胃下脘, 别回腸, 注于膀胱而滲入焉.”

47) 胡國臣 總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王燾). 山東. 中國

中醫藥出版社. 2006. p.172. “冊繁論曰 下焦如瀆(瀆者, 如

溝, 水決泄也), 起胃下管, 别回腸, 注于膀胱而滲入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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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小腸과 大腸 사이에 津液이 방광으로 흘러가

는 통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

한 작용들이 津液의 흡수와 대변의 형성을 가리킨다

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小腸과 大腸의 구분 기준은 

腸內 소화물질의 형태와 관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즉, 죽과 같은 형태의 소화물질에서 津液이 제

거되고 고형화된 모양을 보이는 지점을 ‘別廻腸’의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위에는 津

液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管을 찾을 수 없다.48) 따

라서 腸內의 津液 흡수는 그보다 앞선 부위에서 점

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膀胱 및 心과의 기능적 관계에 주목한 결과일 수 

있다. 小腸과 膀胱은 手足太陽經으로 관련되며, 滲
入된 津液이 膀胱으로 들어간다는 직접적 연관이 있

다. 한편 소변과 관련된 여러 증상들은 대변에 비하

면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泌別

淸濁의 작용을 소변과 밀접하게 이해할수록 心-小

腸의 表裏關係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Ⅳ. 結 論

본 연구는 泌別淸濁의 유래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靈樞·營衛生會의 濟泌別汁과 難經·三十一難의 

分別淸濁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들 사이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비교하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진행과

정에서 각 篇의 전반적인 서술 맥락을 분석하여 근

거로 삼았으며, 諸家의 注釋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靈樞·營衛生會의 三焦는 營衛의 생성과 운행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이며, 精氣의 발생을  위주로 

서술되었다. 下焦는 濟泌別汁을 통해 津液을 膀

胱으로 滲入하는데, 이때 膀胱에 모인 津液 역시 

精氣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難經·三十一難의 三焦는 人氣의 근본이 되는 

水穀의 이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이며, 섭

48) 본문 중에 “膀胱으로 滲入된다(滲入膀胱)”라 한 것은 津

液이 나뉘어 들어가는 통로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으

로 추측할 수 있다.

취, 소화, 배설을 위주로 서술되었다. 下焦는 水

穀을 내보내는 것을 主하여 찌꺼기를 大腸으로 

傳導한다.

3. 濟泌別汁과 分別淸濁은 모두 ‘腐熟을 거친 水穀

으로부터 津液과 찌꺼기를 구분하여 膀胱과 大腸

으로 운송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濟泌別

汁은 精氣로 사용할 수 있는 津液(別汁)의 흡수

에 중점이 있고, 分別淸濁은 津液(淸)을 흡수하

여 찌꺼기(濁)를 大腸으로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둔 설명이다. 

4. 역사적으로 泌別淸濁은 濟泌別汁과 分別淸濁에 

비해 후대에 사용되었으나 의미는 서로 통한다

고 볼 수 있다. 靈樞와 難經에서 下焦의 작

용으로 설명되었던 것이 小腸의 기능으로 귀속

된 것은 靈樞의 脫字 가능성, 인체 해부의 결

과, 小腸-膀胱 및 小腸-心 사이의 기능적 관계

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한의학 서적들 중 다수는 小腸의 기능을 소

변의 생성과 연관하여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導赤散

을 비롯한 몇몇 처방에 관한 설명을 제외하면 실제

로 小便病證에서 小腸을 치료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泌別淸濁, 혹은 濟泌別汁, 分別淸濁에 

의한 津液吸收가 소변형성의 과정으로만 이해되고, 

膀胱이 소변을 저장하는 장소로만 인식한 결과로 보

인다. 하지만 膀胱의 津液은 精氣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小腸의 기능은 津液의 흡

수를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배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泌別淸濁은 소변보다는 오히려 

대변의 형성과정에 가까운 설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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